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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Ⅰ 미국 동북아 토분쟁 획자, ?

.Ⅱ 토분쟁 권 품, ?

엇 것인가. ?Ⅲ

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 호221

동북아 토분쟁과 아 들Q

국외 국연구소 객원( )

재 동북아시아는 럽이다 라는 국 래 주장이 있다“ 19 ” . 19

럽 상황 국가이익 고 삼는 근 주권국가들끼리 임없는 편가르 경

쟁이었다 그리고 그러 다 결국 계 이어 다 근 동북아. 20 .

만 보면 어 럽이 늘 동아시아란 말이 맞는 듯 다 동북아 공동체라는 말이 언. ' '

갔나 싶 도 동북아는 토주권 라는 통 근 국민국가 거듭나고 있는' '

것이다.

각국 권들이야 그 다고 손 라도 이 국민들 지도 분 다 민족‘ ’ .

생존 해 는 상 민족 멸 해야 다는 히틀러식 주장도 횡행 다‘ ’ . 2012

에 이런 말이 난 는 건 분명 상이라 말 어 다 과연 엇이 인가 동북아. ?

토분쟁 이면 들춰보면 험 권 계가 드러난다.

미국 동북아 토분쟁 획자. , ?Ⅰ

동북아 토분쟁 애 국주 일본 침략 역사 부 롯 었다 일본. 1895

과 조어도 독도를 각각 키나 과 시마 편입시킨다 일본 당1905 .

행 다고 주장 지만 그것이 청일 쟁과 사늑약이라는 역사 상황 속에 가능했

다는 사실 철 히 폐 다 공포분 를 조 해 입 내는 여느 조폭 장.

면과 별 이가 없다 졸 그지없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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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일본 동북아 토 는 근원 해소 어야 했다 실1945 .

타이 과 그 부속도 는 국에 었고 독도 역시 월 소 맥아 라, 1946 1 ‘

인 통해 일본 부 명 히 분리 었다 그러나 이 미국 권 국가이익이 동’ .

북아 토 에 연결 면 상황이 복잡해지 시작 다 일강 조약인 샌 란. 1951

시스 조약에 미국 조어도를 포함 키나 지역 자국 신탁통 지역

고 독도 는 아 논외 내버 써 토 를 이후 언 라도 질 있는 폭,

탄 만들어 버 것이다.

미국 행태는 공산권 균 이라는 실 계산 소산이었다 국 공산.

국 쟁 나 독일과 군국주 일본에 맞 싸웠 미국과 소 사이 불신 증폭

시 다 미소 조체 균열 곧 냉 시작이었다 미국에게 일본 지 몸값. , . ‘ ’

클 에 없었다 맥아 연합군 고사 부는 고 범 천황 어내는 신에. ‘ ’

그를 이용해 향후 일본 미국 충 트 어 다 극소 일 범들.

에게 사 이 집행 뿐 도쿄재 범들 부분 거나 계 복귀했다.

이에 항 는 노동운동과 에 범 탄압이 감행 었다 이른 역. ‘

스 시작이었다 샌 란시스 조약 토조항 이러 역 스 결과 이었다’ . .

사실 북 개도 남쿠릴열도 를 러싼 러일간 갈등 역시 미국 작품이다 북‘ 4 ( )’ .

개도 는 러일 조약에 이미 일본 토 인 었고 에는 이에4 1855 1875

해 쿠릴열도 체가 일본 토 인 었다 러일 쟁 일본이 사 린 남부. 1905

를 지 것과는 격이 명 히 다른 평 국경조약 결과 다 그러나 월 미. 1945 2

국 얄타 약 통해 소 일본 가 쿠릴열도 인 해주고 소

그해 월 실행에 겼다 그리고 그것 샌 란시스 조약 명 었다 권 미국9 . .

인 이 이 다.

그리고 미국이 뿌 토분쟁 씨앗 이 쉬 꺽어내 도 어 운 잡2012 ,

가 었다 일각에 는 일간 토분쟁 미국 당황 고 있다는 주장 도.

다 각각 동맹 엮여 있는 국과 일본 갈등 말 것도 없이 일간 갈등 역시 미국.

마에 지게 다는 것이다 를 어 공동체 를 미 는 개. G2 (community) C2

지 거 는 국 시 없 니 말이다 과연 미국 동북아 토분쟁에 당황 고 있.

권국가 계 략이라는 원에 보면 일 갈등이 그리 싫지만 않 것이? ,

다 그것이 극단 닫지만 않는다는 에 말이다. .

국 든 국내 든 지 권 종 목 는 동일 다 권 지 그리고 강 그. !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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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 목 를 달 효 인 략 나가 충 경쟁 조장 는 것이다‘ ’ .

상 경쟁 는 행 자들 균 자 역 자처함 써 자신 입지를 공고히 지‘ ’

다 경쟁 는 행 자들 조 자 우 계를 희망 에 없 이다 국시. .

말엽 진나라가 구사 연횡 략과 닮았다 리 힘이 곧 가 규범이 는 국‘ ’ .

에 그 균 자 역 언 나 가장 강 국가 즉 권국가 몫이었다, . 2

이후 미국 그러 균 자가 었다.

독도나 조어도 에 해 미국이 사 립 입장 취 는 경 이러 맥락과 연

결 다 미국이 독도 에 침 고 독도를 리앙쿠르암 는 속내는 엇인. ‘ ’

가?

역시 일간 갈등에 러나 짐짓 립 인 조 자 역 는 속내를 드러,

낸다 근 상회담에 클린 독도 에 해 일 양국이 도를 낮추고. APEC “

해야 다고 언 다 독도 원인 공자 미국 입장 는 임” . ,

고 원 인 얘 일 에 없다.

조어도 에 해 도 악 공식 어느 구 편도 들지 않 것이며 평“

해결 다고 히고 있다 미국 조어도가 미일 조약 상이라는” . ,

것 히고 있지만 그것 동맹국 일본에 립 스에 가 다 그보다 커트 캠벨 동아, .

태 보가 미 회 청 회에 언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 우리는 구편도 들. “

지 않지만 군사 사용이나 일 인 주권 주장 등 막 향 극 행사해야

다 이 말 뒤집 면 결국 희 이 드라인 군사 충돌 만 지 말고 마 껏 싸워.” , ‘ ( )

라 가 아닐 역시 미국 이익에 가장 부합 는 상황이다’ ? .

동북아에 미국 략이 본 연횡 논리라면 당연히 미국이 우 는 상황,

동북아 국가들이 쳐 미국에 항 는 합종 상황이다 주 국 에 말 는' ' .

균 논리이 도 다 실 그러 조짐이 나타나 도 했다 국 노 권과. .

일본 토야마 권 모 미국과 다소 거리를 는 동북아공동체 립에 극 보' '

이 도 했다 국 후진타 권도 이를 등 이 가 없었다. .

당연히 미국 이런 상황 고 볼 없었다 노 권 내내 망. “ ”

권이 어버 고 토야마 권 미국 후 마 폭탄 맞고 아 붕 었다 그리고, ‘ ’ .

국과 일본 새 권들 나 것 없이 노골 인 미노 추구 다 부상 는.

국 견 다는 명목 에 미일 삼각동맹이 강조 었다 일 군사 이 에 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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엇 자 리라 그 다고 미 계가 나 진 것도 아니었다 미국 고 외 를. .

통해 언 든지 굳건 미 계 요 높이 평가했다 월 미 상회담 그. 2011 1

알 요 가 다.

미국이 동북아 토분쟁 원인 공 고 임 모습 보이는 것 특별히 미국

가 불량 아니다 그것 자 가 아니라 힘이라는 구조 이DNA .

이다 어떤 국가라도 권 지 에 있다면 미국과 같 행태를 보일 공산이 크다 그. .

러나 작용이 있 면 작용이 있듯이 그러 미국 행태에 동북아 국가들 항

략도 있게 마 이다 역시 그것 동북아 국가들 간 합종 일 에 없다 동북아 공동. ‘ ’ .

체라는 그럴듯 명칭 이미 마 어 있다 그런데도 국과 일본 지 권 지. ‘

마 미를 외 고 있다 그것이 우매함 소산일 도 있지만 만약 략 택이라면 얘’ . ,

는 달라진다 토분쟁이 국내 이해 계 부산 이 어 버리는 것이다. .

토분쟁 권 품. , ?Ⅱ

권 속 이 권 지 강 라면 그것 국가 간 계뿐만 아니라 내,

욱 그 다 후 통 미 강 국간 쟁 소멸 다 핵 라는 멸. 20 .

가 등장 고 편 는 자본주 계체 에 도 히 얽 버 상 간 쟁 불가

능해 다 이 강 국들 안 국 질 를 해 러리즘과 실 국가 들 리해. ‘ ’

야 동업자가 어 버 다 강 국가간 게임 논리는 이 상생 논. ‘ ’

게임 논리 변 것이다 동북아도 다를 없다. .

이 같다면 토 에 목소리를 드높이는 국가들 행태는 엇이란 말인가 결국?

국내용 이란 가 짙다 토 는 국가권 지 고 강 는데 매우 용 소‘ ’ .

재가 것이다 보통 지 권 직 폭 이외에 시 러티 안보 안. ( ; ; security)

통과 규 장 를 이용해 자신 지 고 강 다.

우 시 러티 통 권 이 당 획득 시나리 에는 언 나 공공. ‘

이 등장 다 국민보 라는 권 당 그 공공 부 명 다 토마’ . ‘ ’ .

스 스가 리 이어 탄생이다 라 권 임없이 시 러티를 과잉생산.

고 그것 통시킨다 인간 식량 등 사회 모든 것이 시 러티 상이 어. , ,

버린다 그리고 그 시 러티 에는 언 나 국가안보가 있었다 그 국가안보를 지킨다. .

는 명분 에 에만 억명 생명이 사라 다 통 가득 시 러티다20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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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튼 시 러티를 생산 고 통시키는데 토분쟁만큼 소재는 없다 특히 미국. ,

포함해 모 권 체 에 있는 동북아 권 들에게는 욱 효과 인 권 지 소재가

다 국민들 권 이 생산 시 러티를 강매당 거나 식 구매 다 강매는. ‘ ’ .

단 히 국가폭 가능 겠지만 보다 태 강매는 국민들 여 자, ‘

시 러티를 구매 는 것이다 그것이 말 자신에게 요 상품 각 게’ .

만들면 말이다.

여 민족주 라는 규 장 가 등장 다 법이라는 것이 지 말아야 것 못 게.

는 권 장 라면 규 해야 것 게 만드는 권 장 다 그리고 규 법과 달리, .

각 개인 신체 신에 침 해 자 이고 충 주체를 만든다 인간 자동인.

만드는 것이다 민족주 는 국민 체를 상 는 규 장 이다 애국가가 울리면 드. .

시 가슴에 손 얹어야 다는 생각 과연 태어날 부 가지는 인가 부분 이?

인간 싫어 다 그러나 그 이 심이 범 만 돼 지역감 번지고 나가 민족주. ,

가 면 그것 상이 아니라 이 사 상이 다 미 운 자 변신이다. .

언 나 민족주 열매는 지 권 이 는다 그리고 언 나 민족주 썩 낙.

과는 민 들 몫이었다 국체 를 명분 얼마나 많 일본이나 그 식민지 민 들. ‘ ’

이 쟁 내몰 는가 민족해 쟁 이란 명분 얼마나 많 도 사람들이? ‘ ’

고통 았는가 천만 민 죄도 없이 죽어 갔 나 작 그러 쟁 일 킨 지?

권 그 이후에도 히 건재 다 그리고 그들 여 히 민족 외 다. .

근 국 일시 도 별 다르지 않다 국이나 일본에 해 국 민족주 는.

욱 국가권 에 해 생산 고 통 다 일종 직 체 다 고 국 사. . 1999

폭사건 역사 과 곡 시 그리고 근 일 시 에는 일 게 복, 2005 ,

는 이 존재 다 국 부 일본 난 인민들 거리시 시 산 폭. , ,

부 언 자 요청 이 처 라 그리고 시 소멸 일본, (“ !”), .

품 부 거리 인민들 언 그랬냐는 듯 일상 돌아간다 국공산당.

국 는 핵심이라는 자 신 가진 말이다.

신해 명 국 루쉰 아 통해 국인민들이 깨어나 를 진심Q『 』

랬다 실 권 계를 이해 지 못함 써 래 는 고난 신 승리법 이. “ ”

라는 우 자 합리 당 는 아 고 사건에 연루돼 처 장 가면 도 내Q!

가 죽어야 는지도 잘 모르는 아 이러 아 상 는 단 국 어 토분쟁Q! Q

러싸고 분 는 동북아 민 들 모 것이 아닐 토분쟁 후에 작동 는 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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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는 가린 민족 생존과 달이라는 목 해 히틀러식 멸 주장 다.

생 새도 별 이 없는데 극도 인종주 가 난 다 거 롯 는 부 인.

결과쯤이야 민족자존 해 른 작 가일 뿐이다 실과 도 리 신승리법이.

다.

엇 것인가. ?Ⅲ

권 이 생존 해 드시 요 는 것 나가 동원 이다 아 리‘ ’ .

포 폭 른다고 해도 리 나 신 민 동원 없다면 권

이상 존속 없다 그래 지 권 역사는 곧 동원 역사 다 그 다면 권 에 항. .

는 민 가장 강 는 결국 동원 거부 는 것일 게다 러시아 명. 1917

계 알 이 신 가 인민들이 르 권 민족주 동원 거부했 에 가능했

다 불행 게도 그들 항 크 슈타트 가 새 운 권 집단인 볼 키에. 1921

해 폭압 진압당 뒤 소멸 어 갔다 이후 소 역사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우.

리는 억 다.

동원 거부 해 는 라 권 삐 게 들여다보 는 태도가‘ ’

이다 그리고 언 나 그 사고에는 겁 리보다는 용 있는 가슴이 요.

다 이 단 에 불과 뿐이다 는 그 를 들 있는 용 이다. . .

동북아 토분쟁 권 놀 삐 게 보 면 우 자신 신과 체에 각인 규‘

장 를 떼어 버리겠다는 용 가 요 다 마 매트릭스 속 인공자궁에 탈출. 『 』

는 처럼 말이다.

조어도는 국 것인가 카쿠열도는 일본 것인가 북 도 는 일본 것인가 남쿠릴열도? ? ?

는 러시아 것인가 우리가 동북아 토 를 라보고자 다면 이런 국? ‘ ’ ,

가 심 질 지 에 앞 국이나 일본 아니면 러시아가 나타나 그곳에 살,

구인들 어 갔 며 아이 족 어 사라 는가라는 질 야 지 않,

인간이 독도에 살 그 많 다 범 강 는 어 갔단 말인가 모? ?

아 리카 원주민 난사 다르지 않다.

언 나 역사는 권 에 고 그게 진실인양 강요 어 다 그리고 그.

권 심 역사를 통해 민 들 동원 어 다 근 동북아 토분쟁 후에는 민족주.

라는 권 공고 규 장 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용 있는 고민과 항이 없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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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면 권 앞 도 요 마다 토분쟁 통해 민 동원 고 싶 충동에 질,

것이다 우리가. 아 처럼 허망 죽 맞고 싶지 않다면 진실이라는 이름 우리를 가Q ,

리고 있는 장막부 걷어내야 지 않 요 것 결국 용 이다? .(2012/09/28)

리아연구원 트워크 싱크탱크 외 경 통상 사회통합분야 안 시, ,※ ․ ․

합니다 페이지 는 회원 등 실 있 며 회. (www.knsi.org) (02-733-3348) ,

부 공익 부 인 어 택 있습니다 상 꾸는 생각 트.

워크 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 권합니다.


